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국 환경협력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2020 제1차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한중 환경협력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현안에 대해 한중 미세

먼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4일 한중 간 체결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양해각서

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의 올해 추진할 세부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

다. 

또한, 우수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국내 산업체의 중국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밖에도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모두

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모임은 2018년 12월에 처음 구성되었고, 대

기과학, 정치·외교, 산업, 국제법,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세먼지 실질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중국과의 

환경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공감을 위한 지원도 함께 한다.

오늘 모임에는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부산대 대기환경과학

과 교수, 박병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서 케이씨(KC)코트렐 부사장 등이 참석

하였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강

력한 국내 대책 추진과 더불어 한중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라며, "올 한해는 다양한 전문가

들의 집단지성과 중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한중협력사업의 실체적 성과 도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장관, 1월 14일 중국 환경협력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계·학계 전문가들과 

2020년 첫 논의 자리 마련

▷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2020년 세부이행계획과 국내 환경산업체 중국 진출 확대 

방안 등 논의


